
P U산업 CFC 사용 오히려 증가
기술없고 가격비싸 대체제 개방 및 사용엄두 못내

PU(Poly Urethane)업계에CFC 사용규제로 인한 타격이 가시화될 전망이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이미 발포용 C F C가 사용되는 단열재 냉장고 등의 관련제품 수출이 외국 수요업

체들의 사용·수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 업계간 자구책으로 CFC 대체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독성, 휘발성 위험을 안고 있

는 기술상의 미비와 C F C보다 1 . 5 ~ 2배 가량 높게 형성되어 있는 대체제의 가격문제로 구체적인 대

체제 개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.

최근 가전3사는 냉장고 등 일부 제품에서 CFC 사용 50% 삭감단계까지의 기술개발 상태에 도달한

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단열재 제조시 사용되는 경질폼의 경우 C F C - 1 1만이 단열성과 가격(대체제 C F C - 1 2 3은 C F C - 1 1보다

가격이 2배 높음)면에서 효율성을 갖고 있어 CFC 삭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.

또한, PU제조시 원료로 사용되는 T D I의 높은 휘발성과 가격인상으로 인해 MDI 대체증가가 예상되

는 가운데 한양바스프우레탄·금호미쓰이도아츠 등이 각각 9 2년 9 3년 M D I를 4만톤·2만톤씩 생산

예정으로, CFC 사용증가는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. 91년 국내 발포용 CFC 수요는 상공부 수요

조사에 따르면 총 9 5 4 9톤 규모로 냉장고용 35.1%, 냉장고외 34.4%, 연질 18.5%, 단열재외 1 2 . 9 %로

알려졌다. 

한편, 정부는 수입규제를 피하기 위해 2월말까지 오존층보호를 위한 빈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

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각각 가입할 계획에 있다.

수입규제 대상품목은 △승용차 및 트럭용 에어콘 △가정용 및 산업용 냉장고와 에어콘 △단열판재

파넬 파이프커버 △발포수지제품 제조용 원료수지 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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